
'동방신기 사태'가 잘 마무리되야할 절실한 이유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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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시아경제신문 황용희 연예패트롤]요즘 '동방신기 사태'로 인해 가요계가 어수선하다. 동방신기가 해
체 될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,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동방신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말 등 실로
다양한 가능성과 설정들이 가요팬들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. 하지만 하나 정확한 것은 동방신
기가 이대로 그냥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.

그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나눠서 볼수 있다.

＃내적-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젊은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뺐진 말자.

공감

뉴스 스포츠

홈 드라마 영화 뮤직 연애 포토 랭킹 최신뉴스 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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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내적으로 보자.

국내 아이돌 그룹중 동방신기 만큼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룹도 없다. 많은 팬들은 그들의 성공과
전진만을 갈망하고 있다. 그들의 실패는 곧 자신들의 실패요, 그들의 중도하차는 곧 자신의 패퇴다. 많
은 팬들중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동방신기가 이대로 스러져가서는 안될 것 이다. 그들
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꿈과 희망을 꺾지않기 위해서라도 동방신기는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서
야 한다.

요즘처럼 유난히 긴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젊은팬들을 위해 과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
동방신기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.

＃외적-최고의 한류그룹을 이래로 무너지게 놔둘 것인가.

국외적으로는 또 어떤가.

이제 이들은 누가 뭐래도 당당한 글로벌 브랜드이다. 더 이상 '인터널 브랜드'가 아닌 것이다. 글로벌 브
랜드로 커간다는 것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'시장 리더십 확보'로 이어진다. 해외시장에서
의 '시장선점'은 새로운 한류스타로의 확고한 포지셔닝으로 이어졌다.시장선점을 위해 그들은 그동안
눈물겨운 노력을 거듭해왔다. 근 1년이상 일본에 머물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히 입지를 다져왔다.지하
철을 타고 다니며 자신들의 존재를 일본팬들에게 알렸고, 하루 4시간만 자고 일본의 전 TV프로그램에
출연, 현지화에 최선을 다했다, 이들은 '눈물의 빵'을 알고, 해외에서 얼마만큼 노력해야 얼굴을 알릴수
있는지도 잘 안다. 그래서 이제는 일본내 최고의 한류그룹이 됐다. 일본인 10명중 8명은 그들을 알 정
도가 됐다는 것.
그래서 이제야 '과실'을 딸수 있게 됐다.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, 흩어진다면 과연 그들이 지금까지 흘렸
던 땀방울은 뭐가 되겠는가?

사실 국내 연예계에는 새로운 한류스타의 출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. 급속히 무너져가고 있는 한류
를 지키고,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위해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'티켓파워'가 지속적으로 나오고, 가
꿔져가야 한다.

＃동방신기는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다. 바로 모두의 것이다.

오늘날 동방신기는 그 누구의 동방신기도, 어느 소속사의 동방신기도 아니다. 이제 한국의 동방신기요,
전 아시아의 동방신기인 것이다. 개인의 대소사를 앞세워,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. 소속사인
SM도 그동안 소홀한 부문이 있으면 채워주고, 섭섭한 부문이 있으면 진심으로 달래주면서 우리의 동
방신기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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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글로벌 브랜드' 동방신기의 '새로운 도약'을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.

[관련기사]

☞ 이수만 귀국, 동방신기 사건 새 국면 맞나?

☞ 동방신기 3인 변호인측 "오는 3일께 입장표명할 것"

☞ '해체설' 동방신기 3명, '증거보전신청서'도 함께 접수

☞ 中언론, 동방신기 '해체설'에 뜨거운 관심

☞ SM "동방신기는 亞대표그룹, 활동 지속돼야 해"

황용희 기자 hee21@asiae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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